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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7. 5. 23.(화)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국제협력본부 문의 박용선 (880-5085)

 성낙인 총장, 중국 항저우 저장대학 대학총장포럼 참석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2017년 5월 20(토)~21일(일) 중국 항저우 저장대학

에서 개최된 대학총장포럼에 참석하였다.

    중국 저장대학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 겸「미래 사회를 위한 동력」을 주제로 

진행된 대학총장포럼에서 성낙인 총장은 신화 통신,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주요 

언론과‘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의 역할’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 성낙인 

총장은“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한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고“단순한 지식만 

축적하는 인재가 아닌 공동체의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

하며,“국경 없는 정보화 시대에 각 대학들은 글로벌 선한 인재의 양성 및 교류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여름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서울대 학생 100명 초청 여름 

캠프 등 양국 대학간 교류 협력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만큼 미래의 

아시아를 선도해 나갈 한국과 중국의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해 양국의 대학들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성낙인 총장은 중국 항저우 지방의 저장대학을 처음 방문한 서울대 

총장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 및 베이징대, 칭화대와 활발한 

협력을 통해 IT나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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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대도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않고 국립대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총장포럼에는 박찬욱 교육부총장(정치외교학부 교수)과 구민교 국제협력

부본부장(행정대학원 교수)이 동행 참석하였다.


